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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유한킴벌리, 
안동 산불 피해 복원에 맞손
- 4일 안동 풍천면 일대서 나무심기 봉사…구성원·가족 100여 명 참여
- SKT “AI 역량 활용해 산림 관리 및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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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이제훈)와 함께 지난 4일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 평화의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풍천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지역이다. 
행사에는 SKT와 유한킴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꿀벌의 먹이원인 헛개나무, 미선나무, 노랑무늬붓꽃 등 산림청 지정 희귀수종을 포함해 총 1,5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산림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양사가 체결한 ESG 실천 강화 포괄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산불피해지 숲 조성 ▲자원순환 캠페인 ▲마케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양사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활동은 산림 생태계 복원 전문 NGO인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함께 한다.

아울러 SKT는 생태계 복원을 기술로 해결하는 스타트업 ‘인베랩’과 협업해 산불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피해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로 복원 대상지의 생태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엄종환 SKT ESG 추진실장은 “이번 나무심기는 안동 산불 피해지역의 복원을 알리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 역량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복원과 과학적 산림 관리는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사진1,2,3. SKT와 유한킴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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